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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hospitals. 

Methods:  The  study  was  done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which  was 
completed  by  352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hospitals.

Results:  The  average  job  satisfaction  score  was  3.16.  Sub‐items  scores  for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for  overall 
satisfaction  (3.21)  and  lower  for  job  satisfaction  of  achievement  (3.12)  than  the  average  score.  Job  satisfaction  of 
subj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  to  differences  in  sex, marriage,  type  of  hospital,  year  of 
total  career,  type of patients  and motivation  level  (p<0.05). The  average  job  stress  score was  2.38.  The  sub‐items of  job 
stress  consisted  of  problems  pertaining  to  physical  environment  (2.28),  job  demand  (2.54),  job  autonomy  (2.31), 
socialsupport  (2.14),  job  instability  (2.36),  organized  management  system  (2.44),  inner  motive  (2.24),  and  job  culture 
(2.2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job  satisfaction  became  significantly  lower with  increasing  levels  of  job 
stres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is  closely  related  to  their  job  satisfaction. 
An  effort  to  reduce  job  stressmay be helpful  in  improving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physical  therapists who work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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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가 새롭게 시행하

는 보건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도의 시행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관리가 

중요하다. 즉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

심리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의 만

족도를 높여 정부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보건의료 인력 중 물리치료사, 의

사, 간호사 등은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상 환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1,2 

더구나 병원에서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행정직 등 전문적

이고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협동 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다. 병원 종사자들 

중에서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많은 간호사들에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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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이는 물리치료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신체를 직접 대하며 재활에 걸리

는 시간이 많은 물리치료사의 경우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서비

스의 질로 이어져 결국 환자의 치료효과에 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분석을 통한 물리치료사의 효율적인 관리는 병원을 포함하

는 의료기관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연구의 경우,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0)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3 유발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성, 조직체계, 직장문화, 업무보상, 상사

와의 관계, 직무요구도 등이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만족, 조직 몰입, 사기, 

업무 수행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병원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

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4 병원간의 경쟁이 가

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위의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많은 병원에선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업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고자 관심과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5

국내 연구의 경우,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Noh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미혼자, 음주자, 규

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고, 비정

규직에서, 연봉이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군에서 스

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부, 원무과 직원,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약사, 

임상병리사, 기계기사의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하였

고,7 Noh 등8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겪

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 하나가 업무량과 역할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보고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9,10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

으며, 기본적으로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

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다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와 직무

성, 그리고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1 병원이 목표

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해요소가 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생산성, 이직, 결근, 작업성과의 저하 등 조직 유효성 창

출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조직의 성공여부가 인적

자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새겨본다면 직무스

트레스는 조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2 

국내외에서 병원인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물리치료사, 병원 행정직원,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간

호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12-15 그러나 물리치료

사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함께 다룬 실

증적 연구는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

리치료사의 직무관련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측

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물리치료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편의 추출된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에 위치한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활전문병원을 포함

하는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2월 

현재 근무 중인 경력 1년 이상의 물리치료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했으며 회

수된 457부 중 불성실한 답변 105명을 제외한 352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내용은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6문항, 병원유형, 근무부서 등 업무

특성에 관한 사항이 7문항,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이 43문

항, 직무만족도에 관한 사항이 20문항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4점척도이고,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 등 3인의 전문가에

게 자문을 구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 받았으며,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hang 등16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지[기본형]를 이용하였고 점

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 수)×100 / 

(예상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 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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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4점 척도로써 물리적 인자 2문항, 직무요구도 

9문항, 직무자율성 6문항, 사회적지지(관계 갈등) 4문항, 직무

불안정성 6문항, 조직 관리체계 11문항, 내적동기 3문항, 직장

문화 2문항 등 8개 하부영역의 총 43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

되었으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85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Minnesota Satisfac-

tion Questionnaire를 Lee17가 번역하고 수정한 설문지이다. 본 

설문지는 총 20문항이고 요인분석을 통해 위생요인 10문항과 

동기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5점 척도이다. 그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0.91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

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도와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경우 Scheffe

의 다중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는 하위 요인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고,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 · 인구학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 352명중 남자는 55.8%이었고, 연령은 25세~29세

가 47.2%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42.3%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기독교가 33.2%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56.3%였

으며 학사학위 이상이 42.0%였다. 응답자의 71.3%가 기혼이

었으며 33.8%가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 물리치료사 직업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성별, 

결혼상태, 물리치료사가 된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21

로 여성의 3.09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0.02). 결혼상태

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직무만족도가 평균 3.29로 미혼자의 

3.12보다 점수가 높았고(p=0.01),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

한 결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직무만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된 동기에 있어서는 ‘봉사정신’으로 

직업을 선택하였다는 응답자의 직무만족도 점수가 평균 3.41로 

가장 높았고(p=0.01),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한 결과 봉

사정신으로 인한 동기가 내신성적 때문이라는 동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 종교, 교육

수준에 따른 직무만족도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물리치료사 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병원 23.9%, 종합병원 23.6%로 응답자의 과반

수 정도가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56.5%가 운동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치료유형 환자는 

신경계 환자가 55.4%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이 80.7%로 비정

규직에 비해 많았고 총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인 물리치료사가 

39.5%로 가장 많았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 또한 3년 미만

인 자가 66.2%로 가장 많았고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지 않는 물

리치료사가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는 병원유형, 치료유형 환자, 총 

근무경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33으

로 재활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

치료사보다 높았고(p=0.04),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치료유형 환자가 소아인 경우 물리

치료사의 만족도가 평균 3.22로 근골격계환자나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p=0.00),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가 3.30으로 

‘3년 미만’이나 ‘3년 이상~5년 미만’의 물리치료사의 만족도보

다 높았고(p=0.03),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한 결과 

10년 이상 된 군이 3년 이상~5년 미만의 군보다 만족도가 높

았다(Table 1).

3.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소 별 평균 비교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16이였으며, 각 요소 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만족도가 3.21점으로 직무성취감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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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aracteristics N % Mean±SD t or F p Scheffe

Sex
Male 207 55.8 3.21±0.49

2.38 0.02**
Female 145 41.2 3.09±0.45

Age (year)

≤ 24yr 64 18.2 3.11±0.41

2.07 0.10 -
25yr~29yr 166 47.2 3.15±0.49
30yr~34yr 67 19.0 3.14±0.47

35 ≥ 55 15.6 3.31±0.48

Religion

Christianity 117 33.2 3.17±0.54

1.34 0.26 -
Buddhism 38 10.8 3.06±0.44

Catholicism 33 9.4 3.32±0.52
Noned 149 42.3 3.15±0.43
Others 15 4.3 3.15±0.32

Level of Education

College 198 56.3 3.17±0.48

1.54 0.20 -
University 113 32.1 3.11±0.47

Graduated school 35 9.9 3.29±0.46
Others 6 1.7 3.30±0.48

Marriage
Married a 99 28.1 3.29±0.47

5.43 0.01** a>bSingle b 251 71.3 3.12±0.47
Others 2 0.57 2.75±0.21

Motivation that be physical 
therapist

High school record a 19 5.4 2.95±0.32

3.72 0.01** a<b
Spirit of service b 28 8.0 3.41±0.68

Get a job 119 33.8 3.14±0.38
Advice 79 22.4 3.23±0.54
Others 107 30.4 3.11±0.45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84 23.9 3.19±0.44

2.32 0.04* -

General hospital 83 23.6 3.04±0.51
Rehabilitation hospital 111 31.5 3.26±0.51

Clinic 49 13.9 3.10±0.38
Community welfare center 6 1.7 3.33±0.17

Others 19 5.4 3.14±0.52

Department

Therapeutic exercise 199 56.5 3.18±0.48

1.20 0.31 -
Thermoelectric 108 30.7 3.15±0.46

Pediatric 25 7.1 3.21±0.44
Ward/water 3 0.9 2.62±0.55

Others 17 4.8 3.10±0.54

Patient

Musculoskeletal 122 34.7 3.13±0.49

4.21 0.00* -
Pediatric 30 8.5 3.22±0.41
Nervous 195 55.4 3.19±0.47

Respiratory 2 0.6 2.30±0.00
Others 3 0.9 2.38±0.40

Position
Regular/permanent 284 80.7 3.18±0.47

1.42 0.16 -
Temporary 68 19.3 3.09±0.51

Year of total career

< 139 39.5 3.18±0.47

3.13 0.03* a<b
3yr~5yr a 71 20.2 3.04±0.45
5yr~10yr 86 24.4 3.15±0.49

10≥ b 56 15.9 3.30±0.47

Year of present hospital career

< 3yr 233 66.2 3.15±0.47

1.17 0.32 -
3yr~5yr 30 8.5 3.30±0.50

5yr~10yr 50 14.2 3.12±0.46
10≥ 39 11.1 3.21±0.50

Periodical
Subscription 29 8.2 3.23±0.71

0.56 0.58 -
No subscription 323 91.8 3.16±0.45

*p<0.05, **p<0.01

Table 1.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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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Mean±S.D)

Sub factor
(Mean±SD)

Question item Mean±SD
Job stress

(Mean±SD)
Sub factor
(Mean±SD)

Question item Mean±SD

Total Job 
Satisfaction
3.16±0.48

General 
satisfaction
3.21±0.48

S1a 3.11±0.74

Job stress
2.38±0.24

Physical 
environment
2.28±0.48

ST1b 2.21±0.61

ST2 2.34±0.69

S2 3.32±0.81

Job demand
2.54±0.38

ST3 2.81±0.68
ST4 2.65±0.67

S3 3.08±0.82
ST5 2.33±0.64
ST6 2.52±0.68

S4 2.81±0.75
ST7 2.34±0.66
ST8 2.64±0.63

S5 3.11±0.87
ST9 2.65±0.74
ST10 2.34±0.63

S6 3.26±0.88
ST11 2.61±0.62

Job Automony
2.31±0.33

ST12 2.16±0.69

S7 3.55±0.75
ST13 2.39±0.71
ST14 1.94±0.68

S8 3.29±0.87
ST15 2.55±0.65
ST16 2.51±0.69

S9 3.53±0.74
ST17 2.30±0.62

Social support
2.14±0.34

ST18 2.13±0.49

S10 3.03±0.61
ST19 2.09±0.54
ST20 1.96±0.53

Job 
accomplishing 

feeling 
satisfaction
3.12±0.54

S11 3.31±0.73
ST21 2.37±0.55

Job instability
2.36±0.36

ST22 2.59±0.63

S12 2.74±0.80
ST23 2.26±0.65
ST24 2.50±0.68

S13 2.52±0.95
ST25 2.04±0.69
ST26 2.24±0.65

S14 2.62±0.81
ST27 2.56±0.63

Organized 
management 

system
2.44±0.35

ST28 2.61±0.67

S15 3.10±0.79
ST29 2.34±0.54
ST30 2.48±0.66

S16 3.26±0.87
ST31 2.36±0.60
ST32 2.67±0.61

S17 3.81±0.72
ST33 2.37±0.60
ST34 2.53±0.66

S18 3.32±0.77
ST35 2.83±0.67
ST36 2.39±0.59

S19 3.47±0.76
ST37 2.03±0.54
ST38 2.28±0.66

S20 3.02±0.86

Inner motive
2.24±0.46

ST39 2.20±0.55
ST40 2.19±0.75
ST41 2.34±0.63

Job culture
2.26±0.56

ST42 2.39±0.69
ST43 2.13±0.66

aS~S20: Job satisfaction question item No. 1~20
bST1~ST43: Job stress question item No. 1~43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ub factor in Job satisfaction and stress (N=352)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평균은 

2.38이었으며, 각 요소 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도가 2.54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적 환경이 2.28점, 직무자율성이 2.31점, 

사회적 지지가 2.14점, 직무불안정성이 2.36점, 조직적 관리체

계가 2.44점, 내적 동기가 2.24점, 직장문화가 2.26점 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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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Job stress Age
Year of 

Education
Year of total 

career
Year of present 
hospital career

Job satisfaction 1

Job stress -0.69** 1

Age 0.16** -0.05 1

Year of Education 0.04 -0.01 0.37** 1

Year of total career 0.17** -0.08 0.91** 0.30** 1

Year of present hospital career 0.08 -0.01 0.82** 0.36** 0.85** 1

*p<0.05, **p<0.01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B S.E. t p-value

Job Stress -1.35 0.08 -17.44 0.00**

Age 0.02 0.01 1.70 0.09

Year of Education 0.00 0.03 -0.01 0.99

Year of total career 0.01 0.01 0.86 0.39

Year of present hospital career -0.01 0.01 -1.94 0.05*

Adjusted R2=0.49
*p<0.05,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s multiple regression

4. 직무스트레스 및 개별적 특성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 현재직장의 근무경력을 변수로 채택하여 분석하

였다(Table 3).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는 음의상

관(r=-0.30, p<0.01)관계를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연령(r=0.16, p<0.01), 총 근무경

력(r=0.17, p<0.01)은 직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연령이 많고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과 

현 직장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직무스트레스,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

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물리치

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01) 직무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1.3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모형 설명력(adjusted R2)은 49.0%였다(p<0.01). 이 결과

는 직무스트레스와 현 직장 근무경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고찰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

법에 있어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는 첫 번째 연구방법

에 대한 고찰과 두 번째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두 가지로 나누

었으며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가 인정된 도

구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직

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91,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0.87으로 확인되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25~29세가 전체의 47.2%를 차지하

여 전국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Seo와 Kim18의 

66.6%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

에서 20대가 전체의 60~7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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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19 이러한 차이는 물리치료사의 경우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

머지 의료기관에서 20~30대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

히, 최근에 개설된 재활전문병원에서 젊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자보다는 남자일수

록(p<0.05)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기혼(p<0.01)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된 동기가 봉사정신 때문

일수록(p<0.01)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Scheffe test를 통한 사후 검정결과 실제적으로 기혼자

가 미혼자보다 직무만족점수가 높았으며, 물리치료사가 된 동

기가 단순히 점수에 맞추어 학교를 지원한 군보다 봉사라는 보

다 더 높은 가치를 둔 군에서 직무만족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Lee와 Jung20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복지관에서 

근무할수록, 소아를 주로 치료하고 10년 이상 근무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Scheffe test를 통한 사후검정에서는 총 근무 년수가 10년 이상

인 군이 3~5년 사이의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ong21의 연구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

는 높다고 보고한 것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연령

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정

규직 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임시직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

로, 임상경력보다는 연봉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다

고 보고한 Seo23와 연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연구20와 유사한 결과이다. Park등24은 이와 관련해서 근무

경력이 길고 안정된 근무형태 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업무에 익숙하고 직업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기 때

문이고, 전문직으로써 느끼는 자기만족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높은 가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근무부서, 현 직장 근무경력 등 근무환

경에 따라서는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물리치료사는 근무환경 이외에 연봉과 같

은 외적 요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직업을 택한 동기, 책임

감, 교육기회 등과 같은 내적 요인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할 

수 있다. Seo등18도 외부 환경적 요인 보다는 직무의 특성과 관

련한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38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5의 2.51점과 유사하였으나, Choi26의 2.61점, 

Kim27의 2.61점 보다는 다소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고, 

Chang27의 2.49점 보다도 더욱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중등도의 직무스

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다.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소별 결과를 살펴보면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16점 이였으며 일반적인 만족도(3.21점)

가 직무성취감 만족도(3.12점)보다 높았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는 평균 2.38점이었고 하위 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

도(2.54점), 조직적 관리체계(2.44점), 직무 불안정성(2.36점), 

직무자율성(2.31점), 물리적 환경(2.28점), 직장문화(2.26점), 

내적 동기(2.24점), 사회적 지지(2.14점)의 순으로 직무요구도

나 조직적 관리체계 문제가 높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

서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25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28 업무량 

과중이26,27 직무스트레스의 첫 번째 순위였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간의 직종간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려되며 의사와의 대인관계의 갈등이 

심한 간호사와는 달리 물리치료사의 경우 사회적 지지나 직장

문화, 물리적 환경 등 외적인 관계보다는 직무요구도나 조직체

계 등 직업 내부적인 요인이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높

여 결국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경영자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적합한 

직무범위를 요구하고 직업의 불안정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조

직적 관리체계 내에서의 물리치료사의 확실한 지위를 보장해주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자발적인 참여

의욕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성과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결과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29 결국 병원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

동 작업향상을 보이므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의 향상은 병원

의 수익과 연관이 있다.

직무스트레스 및 관련변수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에는 예상대로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r=-0.69, p<0.01). 연령과 직무만족은 양(+)의 관계

에 있었고 직무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력

과 총 근무경력 및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의 경우에도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무만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력직 물리치료사에게 

보다 좋은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 직무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 구축과정에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연령, 학력, 총 근

무경력, 현 직장의 근무경력 등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파

악하였으며 이 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예상대로 

직무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1.3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5, p=0.00). 또한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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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만큼 감소하였다(B=-0.01, p=0.05) 이러한 결과는 전체 

근무경력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은 증가하지만, 현재 직장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많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물리치료사의 

이직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

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문인다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내부적으로 적합

한 환경을 만들어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나이, 교육경력,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 

중에서 직무스트레스와 현 직장 근무경력만이 직무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수준

은 기존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어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관심 및 다양한 

계층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량 및 업무의 효

율성 개선에 대한 경영진 및 관리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병원의 이해와 관심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국민

들의 건강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서울지역에 위치한 의

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 연령, 학력,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적인 특성이나 개인적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학

적 측면에서 다변량 리그레션을 통한 회귀분석시에 매개변수의 

영향에 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AMOS나 Lisrel

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시도하여 인과관계 등, 구성

개념 간의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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